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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기, 모방, 본 이미지 
 
† 진리의 극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와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자기를 못 박은 원수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태도이다(눅 23:34). 
그러한 신앙인격의 자질은 오늘날 참으로 보기 드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우리들은 생각, 태도, 마음의 동기들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되어,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행동하도록 까지 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생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영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구속의 영을 받게 된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도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전 2:16). 
고전0216. 누가 그분을 가르치도록, 그가 주(主)의 정신(원어)을 알았더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원어)을 가지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을 뛰어 넘는 것이다.
빌0205.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한 있었던 이 생각(정신, 원어)으로 하여금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러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즉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은 
진리의 극치이고, 계시의 끝이며,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예수님과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지표이다.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은 창세기 1:26-27 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이루어지면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에 대한 지침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거듭나는 것이다. 
다른 기독교인들과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장 잘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제 2의 창세기를 이루는 인간들이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인간들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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